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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4대손, 인천시 나눔의료 혜택으로 무사히 수술 받고 퇴원
  (독립운동가)

- 신장계통 이상으로 수술치료 필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치료에 어려운 상황 -

- 해외환자 유치 위한 나눔 의료사업과 연계, 의료비 지원 통해 무사히 수술 마쳐 -

- 2018년 시행된 나눔 의료사업으로 형편 어려운 해외 중증 환자 치료 지원 -

○ 인천시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 의료사업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긴급 수술과 치료를 도왔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4대손 최일리야씨가 인천시 나눔 의료사업의 혜택으로 신장

계통 수술을 무사히 받고 3월 12일 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 1860년 함경북도 출생인 최재형은 러시아 시베리아로 이주한 후 

국민회 조직, 의병 모집, 한인학교 설립과 함께 독립단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는 등 러시아와 연해주 독립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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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를 배우고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최일리야씨는 

신장계통 이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 수급대상이 아닌데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전해

졌다.

○ 이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최일리야씨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나눔 의료사업과 연계해 돕기로 하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

병원과 협업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 최일리야씨는 지난 2월 19일과 2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

원을 방문해 수술 전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고, 3월 4일 로봇을 

이용한 신우성형설 수술을 무사히 받았다. 수술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 따라 3월 12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됐다.

○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나눔 의료사업은 인천시가 의료

기관과 협업해 해외 중증질환 환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초청해 치료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8년 이후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 환자 

10명이 나눔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의 입국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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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짐에 따라 현재는 의료혜택이 필요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

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인천

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나눔 의료사업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치

료에 도움을 주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해외 중증

환자를 돕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사진자료


